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_  요한복음 3:16 -17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_  창세기 12 : 3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_  마태복음 9 : 35

2018년, ‘비움’의 정신으로 지켜온 주님의교회 30년  

주님의교회가 2018년 6월 26일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사람을 비우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이름을 비웠던 

바탕은 아마도 ‘비움’의 정신일 터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빌 2:7)던 것을 본받아, 공동체와 이웃을 섬겨온 지난 3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며, 몸소 행하신 것임을 여기에 고백합니다. 이 소박한 달력에, 주님의교회의 지난 30년을 간추려 담았습니다. 다가올 30

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의 ‘빈’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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